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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요지]

남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남다른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런고로 여러분이 가는 길에는 설움과
고통이 따른다.

하나님은 이루어 놓은 다음에 공인하신다. 여러분이 가지가지의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 지금까지 선생님이 그러한
길을 걸어 나왔고, 또 지금도 그러한 길을 걸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아버지가
그러했고 또 현재도 그러하다는 것을 느끼는 감성이 여러분보다 크기에 지금도 고통의 길을 가는 것이다.

선생님에게는 아직도 세계적으로 가야 할 길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 고생을 해야 된다. 세계적인 탕감노정이기에 하
나님과 선생님, 또 여러분과 선생님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 이 탕감의 길을 하나님은 채찍을 들어서라도 가게 하려고
하신다.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같이 있을 때는 선생님에게 순종하면 되지만 선생님이 세계적인 큰 무대 앞으로 떠난 후에는
모험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을 쉬라 하고 싶지만 갈 길이 남아 있기에 그러지 못한다. 갈진대 어떻게 갈 것인가? 최고로 뚫고 가야 할 것인
가 최하로 뚫고 가야 할 것인가 ?

각 식구들은 세계적 운세와 접할 수 있는 입장에서 성지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운세가 다가오는 때에 부끄럼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선생님이 지금 서울에 있지만 마음은 지방에 있다.

여러분들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찬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선생님을 따라 슬픈 길을 갈 것을 각오하고, 삼천리 반도의 운명
을 짊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까지 나아가야 한다.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낙오자가 없기를 바란다.

앞으로 다가올 고통을 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선생님의 명령보다도 협회장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설령 그 명령이 틀
렸더라도 그것을 사수해야 한다. 개인적인 감정이 있더라도 민족적인 입장에 선 그를 위해 눈물로써 기도하고 넘어
가야 한다. 큰 사명을 지닌 사람에게 사적인 감정이 있다면 그것을 풀어야 한다. 큰 일을 위해 몸부림치는 자를 놓고
사적인 감정으로 대하면 그의 말로가 좋지 못하다.

누구로부터 시련을 받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더 큰 것을 위해 참고 나가면 그 시련을 준 사람은 반드시 꺾이게
된다. 하나님을 위하여 정성을 들이면 그를 반대하는 자가 꺾이게 된다. 어느 부락에서 시련을 당하더라도 부락보다
더 큰 군을 위해 불변의 마음으로 일하게 되면 그만한 가치에 해당되는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맺힌 것
이 있으면 전부 풀어 버려야 한다.

우리는 1950년대의 시련 속에서 새로운 개척자의 길을 걸었다. 남한 각지에서 정성의 성을 쌓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
다.

세계를 위하여 주고 싶어하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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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진 입장에서는 기쁨과 설움과 화를 마음대로 나타낼 수 없다. 시시한 것은 잘라 버리고 보다 큰 것을 중심하여 관
계맺어야 한다.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슬퍼도 저주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빨리 교체할수록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이번
에 다짐해야 할 것은 더 큰 시험에 승리할 수 있도록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승리의 조건을 갖추는 것이다.

한국의 젊은이들을 어떻게 해야 세계 무대에서 눈물과 피땀을 흘리는 청년으로 만들 것인가? 일본에 가서도 전국을
순회해야 한다. 일본의 그 누구보다도 애국했다는 조건을 세워야 한다. 혼자서는 일할 수 없다. 진심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동지를 사방에 갖춰야 한다. 식구를 붙들고 눈물을 흘려야 한다. 사위기대가 원칙이다.

나무는 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시련을 겪는다. 협회장이나 지구장이 책임을 못 하더라도 일선 식구 한 사람
만이라도 살아 있으면 된다. 나뭇가지 끝에 한 잎이라도 살아 있으면 그 나무는 살아 있는 것이 된다. 살아 있으면 성
장하고 발전하게 되어 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투쟁이 있다. 자기 마음에 먼저 천국을 이루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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